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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글씨가 작아도 인쇄체같이 정확히 써 놓으면 누구든지 잘 알아보지만, 

글씨를 크게 써도 제대로 써 놓지 않으면 몰라본다. 생각도 온전하게 

해 놓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육신이 실천하게 해야 육신이 헛되게 고생

하지 않고 희망으로 얻게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생각 때문에 육신만 지

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. 

2. 신령한 생각, 온전한 생각, 영원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

육이 행하게 하여 생각도 천국이 되고, 육신도 유익이 되고, 영도 영

원히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.

3.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깊이 수십 번씩 생각하면 더 좋은 방

법과 더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. 글도 더 좋게 쓰려

고 한 번 더 쓰고, 두 번 더 쓰고, 열 번 더 쓰면 전보다 훨씬 좋게 

써진다.

4. 월명동 야심작같이 다시 쌓을수록 더 좋고 이상적이며 절정에 도달하

게 쌓듯이 생각도 더 깊이, 더 높이, 더 멀리 생각 위에 다시 생각하

면 그와 같다. 

5. 생각한 것이 하나님적, 예수님적, 성령님적 차원의 생각이 된다면 최

고다. 만족이다. 절정이다. 정상이다. 꼭지다. 핵이다.


